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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유명무실한�자동차�리콜제,�

제대로�운용하라!�
-� 소비자피해�커지는데�결함조사� 1년�이상�끌어� -�

-� 제작결함조사�기한�규정하는�등�제도개선�필요해� -

국토교통부(이하 국교부)는 자동차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해
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결함 관련 조치들을 살펴보면, 소비자 안전
을 보호해야 할 국교부가 계속해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어 리콜 제도의 정상적 운영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교부는 리콜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통해 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코나EV(코나 일렉트릭) 화재 사건에 대해서 국교부는 1년 동안 아무 
조치 없이 방치했다. 지난해 9월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별다
른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지난 8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 담당 사장이 코나EV에 대한 리콜을 약속했고, 16
일에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리콜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마땅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경실련이 지난 13일 
발표1)한 바대로 국교부는 인체에 위해한 에바가루가 차내에서 분출되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무상수리 권고를 내렸다. 위해성이 존재하는 물질이 분출되었음에도 리콜의 사유가 되
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제적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작결함조사 
결과에도 무상수리 권고를 내린 사례가 2015년부터 8건이 존재한다. 

1) “자동차 에바가루 분출 사태 재조사하고,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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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판정에도 무상수리 권고한 사례 >2)

국교부가 리콜 제도를 통해 보호해야 할 대상은 제조사가 아닌 자동차 소비자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상황을 보자면 제조사를 위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속히 
리콜 명령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응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무상수리를 권고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는 곧 제조사의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걱정하는 소위 
‘현토부’라는 비아냥을 자초하는 것일 뿐 소비자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대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소비자는 리콜이라는 형식적 결과를 넘어 안전에 대한 확신을 원한다. 그러나 자동차 안전
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교부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국교부는 지금껏 늑장 대처
와 불투명한 공개,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반복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해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정부의 늑장 대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의 기한
을 규정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기한 내에 최종 결과를 도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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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의원이 공개한 “자동차 관련 공개 무상수리 권고 현황” 재가공

연번 연도
권고일자
(위원회
심의일자)

제작사
차명
(대상대수)

조사내용 조사결과 심평위 결과

1 2015 2015.1.29 현대
트라제XG
(145,542대)

차체부식 리콜 무상수리

2 2015 2015.8.27 쌍용
체어맨
(89,656대)

열쇠잠금장치 파손 리콜 무상수리

3 2016 2016.6.16 한국지엠
매그너스
(123,200대)

차체부식 및 균열 리콜 무상수리

4 2017 2017.3.23 현대
아반떼
(214,735대)

코일스프링
파손

리콜 무상수리

5 2017 2017.3.23 현대
스타렉스
(251,783대)

코일스프링
파손

리콜 무상수리

6 2017 2017.3.23 현대
유니버스
(7,303대)

클러치부스터 고정
볼트 손상

리콜 무상수리

7 2017 2017.3.23 현대
싼타페
(62,837대)

R엔진 인터쿨러 
호스 변형

리콜 무상수리

8 2017 2017.4.23 현대/기아
쏘울, 포르테
(33,529대)

조향장치 무거워짐 리콜 무상수리


